Towards the Creation of East Asian Cultural Interaction Studies by 후지타 타까오 et al.
???? ?????? ??? ???
著者 ??? ???
journal or
publication title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 = Journal of East Asian
Cultural Interaction Studies
volume 1
page range 23-28
year 2008-03-31
その他のタイトル Towards the Creation of East Asian Cultural
Interaction Studies
URL http://hdl.handle.net/10112/3167
23
동아시아 문화교섭학의 구축을 향하여
후지타 타까오（藤 田 高 夫）
 키워드：문화교섭 동아시아 문화연구
１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據點）의 형성과 목적
　2007（平成19）년도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의 글로벌 COE프로그램의 거점（據點）으로 선정
되어，우리는 두개의 조직을 구성 하였다．하나는，2008년（平成20） 4 월 부터 개설되는 새로운 전
공인 「문화 교섭학 전공・동아시아 문화교섭학 전문분야（専修）」이다．이전공은，칸사이대학（關西
大學） 대학원 문학연구과의 조직을 개편하여，종래의 종합인문학 전공과 같은 전공이다．그 가운데 
글로벌 COE프로그램에 의한 젊은 연구자의 양성을 위한 「동아시아 문화교섭학 전문분야（専修）」가 
설치되어，매년 박사전기과정 12명. 후기과정６명의　학생을 받아들여，졸업자에게는 각각　「석사（문
화교섭학）」   「박사（문화교섭학）」  의 새로운 학위가 수여된다．
　또하나는 2007년（平成19）10월 정식 발족한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據點）」 이다．이조직
은 연구활동의 실시를 주로 담당하며，거점（據點）리더이하 현재 15명의 사업추진　담당자전원 및 
거점 （據點）형성 지원자（객원교수・ 조교・ 특별연구원・박사이수연구원）가　소속한다．또한，상
기 대학원 새로운 전공의 박사후기과정의 학생전원은 조사보조원으로서 거점（據點）에 임용된다． 
　두 조직은，거점（據點） 리더를 중심으로 사실상 하나로 운영되고，그 위에 학장을 의장으로 하는 
학교전체의  「글로벌 COE운영협의회」가 설치되어 학교전체의 지원체제를 기본으로，본 거점 （據點）
프로그램의 운영과 진행관리가 이루어진다．
　본 거점（據點）의 활동목적은，아래의 세가지로 집약된다．
　　①　동아시아 문화연구의 신세대 육성 
　　　 　동아시아 세계를 관계로 묶는 문화적 복합체로서 파악하는 다각적 시야를 공유하고，국제적 
발표력을 가진 독자적인 젊은 연구자를 육성 한다．
　　②　문화교섭학의 창조
　　　 　종래의 양국 간의 관계 혹은 학문 분야별의 문화 교류연구를 넘어，새로운 학문분야 로서의 
「문화교섭학」을 구축하고，그 이론과 방법의 창조，구체적 사례의 검토와 체계화를 이룬다．
　　③　동아시아 문화연구의 허브 형성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문화교류연구・대외관계사연구 등을 국제적 네트워크로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 創刊号
24
연결하여，동아시아 각지역의 문화연구를 리드하고，고유의 ‘국제학회’ 를 가진 연구 허브를 구
축한다．
　　　　이하，이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현단계에서의 구체적인 구상을 소개한다．
２　동아시아 문화교류연구의 현황
　본 거점（據點）의 기반이 된 것은，칸사이대학이 동서학술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다년간에 걸쳐 수
행 해 온 ‘일・중관계’ 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교류연구 이다．본 거점은，그 충분한 성과를 발판으로，
더욱이 그것을 광범위 하고 한차원 높은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교류’ 라고 하는 비교
적 친숙한 언어를 대신하여 「문화교섭」 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다음과 같은 현황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종래의 문화교류연구에서는，현재의 국가를 단위로 하는 국가적 연구구조가 전제 되어 왔다. 일례
로 일・중교류사를 보면，동아시아에 있어서 본래는 다원적인 문화교류 속에서，일본과 중국의 양국
을 잘라 내어，막연히 양국간의 문화교류라고 하는 틀 속에서 연구가 행해지는 것이 현황이다．게다가，
거기에는 양국간 이라지만,개별의 연구는 일본과 중국의 국가적인 틀 속에서 구속되어 왔다．극단적
으로 말해서，일본에　있어서 ‘일・중 문화교류사연구’， 중국에 있어서 ‘중・일문화교류사 연구’ 는、 
각각 일본에서 나타난 중국. 중국에서 나타난 일본을 고찰의 대상으로 해 왔고，국경을 초월하고 복합
적인 연구조직・연구영역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기 어렵다．예를들어，17-19세기의 일・중문화교류를，
중국측이 「청조에 있어서 중일문화교류」 라 하며，일본측에서는 ‘에도（江戸）・메이지（明治） 시기의 
일・중문화교류’ 하는 것은，문화교류사 연구가 중국사와 일본사의 각각의 틀 속에서 행해져 왔음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또한，종래의 문화교류연구는，주로 개별 전문분야 마다의 문물이나 제도에 
관한 사례연구의 축척으로 형성 되어 왔다. 그 결과，언어・사상・민족・종교・문학・역사등 학문분
야 마다의 지식과 견해는 확실히 풍부하게 축적되어 왔다．또하나의 「일・중문화교류」를 예로 들어 
보면，각분야에서의 선행연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총서를 형성 할 수 있을 만큼의 질과 양을 갖추
기에 이르렀다．그러나，그러한 성과는 이른바 「개별 서술적」인 축적의 증가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며，
일・중간에 한해서도，문화교섭의 전체상（像）을 파악하는 방법의 성찰은，여전히 미개척 분야이다. 
그것은，같은 현상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학문분야를 넘어선 접촉이 결핍되어，전체성을 잃은 현대의 
인문학연구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수 있다．
　그렇지만，동아시아 세계에 대하여는，국가적인 틀을 초월한 시각으로서 동아시아문명，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론・문화권을 무비판적 전제의 연구는，그 문
명,문화의 중심이 되는 고도의 문명을 섣불리 설정하는 점에서，‘문명―미개’ ‘중심―주변’ 의 도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본래의 쌍방향적인 문화교섭의 본질이 파악되지 않고，문화접촉의 다
양한 모습을 표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우리의 프로그램은，동아시아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지만，이 기회에 종래의 이러한 연구동향에 대하여 충분한 비판적 검토를 하지 
않을 경우，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처럼 ‘중국으로 부터 주변 각 국가로의 문화전파’ 
라고 하는 일방 통행의 이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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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동 아시아 문화교섭학의 지향점
　위와 같은 인식의 위에서，우리가 제창하는 동아시아 문화교섭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다음과 같
을 것이다．즉，동아시아 문화교섭학은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분석 단위를 넘어，동아시아라고 하
는 일정한 범주의 문화복합체를 상정하고，그 내부에서의 문화 생성・전파・접촉・변용등의 각 현상
에 주목하면서，종합적인 문화교섭 본연의 모습을 인문학의 각 분야를 포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해명 하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연구이다．그 구축을 위하여는，적어도 두개의 ‘경계초월（越
境）’ 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국가적 연구의 틀 로 부터의 초월과 학문 분야별의 연구구조로 
부터의 초월이다．
　동아시아 각 지역의 문화는，비교적 빠른 시기에 각각의 골격이 형성되어，큰 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채，오늘날의 국가의 틀 속에 지속된 면이 있다．그 틀 속에서 연구를 치밀히 해온 결과，각 문화의 
다양성은 국가・민족의 독자성이나 고유성과 쉽게 합쳐져，타문화와의 교섭의 의의를 쉽게 가지지 못
했다．그러나，타 문화와 단절되어 고립적으로 형성된 문화는 존재하지 않고，모든 문화가 타자와의 
접촉・충돌・변용・융합을 오늘날 까지 반복하고 있다．동아시아 세계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끊임없는 
문화교섭의 연쇄에 의해 형성되는 복합체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그리고，한 국가의 문화주의
적 견지를 벗어난 문화적 복합체로서의 동아시아 상（像）의 형성은，‘동아시아 공동체’ 의 구상이 정
치 과제로서 부상하고 있는 현재야말로，강하게 요구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 아시아 상（像）
은，한 국가의 문화를 타자로 부터 잘라내어　고찰하는 시각으로는 획득 할수 없다．상호의 문화교섭
을 동태적・다각적으로，아시아 문화를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야 말로，새로운 문화상（像）
으로서의 가장 유망한 도정（道程） 이고，동아시아 문화연구를 혁신하는 기폭제 인 것이다．
　어떤 문화를 ‘총체적’ 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은，언어・사상・민족・종교・문학・역사등 학문분야
를 종합하는 입장에서 얻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개개의 연구자는 그 각각을 근거로 하는 학문영역
을 가지고 있고，거기로부터 동아시아에서 있어서 문화교섭으로 추궁해 들어가는 것이 된다. 예를들
어 본 거점（據點）의 멤버의 몇명은，나가사키（長崎）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가사키에 현존하는 중국풍 사원인 ‘가라데라（唐寺）’ 에 존재하는 도교신의 문제가 부상 하였다．동
시에，이러한 현상이 근세 일본에 있어서 중국으로의 출입문（窓） 이었던 나가사키 특유의 것이 아닌，
일본의 선종의 유명사찰에서도 볼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그 설명을 위해서는 일본 불교사・중국종
교사・동아시아교역사등，몇몇의 학문분야의 종합과 경계초월이 유효함을 실감하고 있다．
　이 두가지의 경계초월은，물론 쉬운것이 아니다. ‘동아시아’ 라고 하는 한 국가의 역사관의 틀을 넘
는 시점으로 부터의 연구는，근년에 들어 활발한 양상을 띄고 있고，중국과 한국에 있어서도 동아시아
를 위주로 한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지고 있다．그러나，일본에 있어서 그러한 연구시점의 소개가，
타국에게 반드시 호의적，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진다고는 할 수 없다．또한 인문학 각 분야의 연구가 ‘동
아시아’ 규모로서의 긴 세월과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융합적・학제적・종합적인 공동연구를 수
행 했다고 하는 경험을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 그러한 의미에서，본 거점（據點）의 프
로그램은 대단히 도전적인 것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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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시아 문화교섭학의 연구방법
　우리가 구상하는 문화교섭학이 인문학의 한 분야로서 역사학이나 언어학등과 어깨를 견줄 만한 학
문 영역으로 성장하는가 아닌가는,현재로서는 미지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일찍이 종교학이 신학으
로 부터 이탈하여，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성립하는 데는 1세기나 필요했던 것처럼 대단히 장기적으로 
전망해야 할 문제 일 것이다. 다만，당면한 수년간의 연구로서，우리는 이하의 세가지 방향성을 생각
하고 있다．
Ⅰ　메개로 부터 본 문화교섭의 양상: 무엇이 무엇에 의해 전해지는가? 
　문화를 전하는 매개로서는，여러가지를 상정 할 수 있다. 또한 매개의 유형도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통상적으로 크게 나누어 ‘사람과 물건’ 이 상기되지만，사람에 대하여는，외교사절・학자・유학생・ 
승려 등 개인으로서 파악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해적・이민등 집단으로 파악 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있다．「물건」에 있어서는，경전・서적과 같은 문학정보로 부터 교역상품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범위
를 가진다．게다가 매개의 의미를 넓게 보면，선박등의 교통수단，그것을 받쳐주는 교역로，혹은 보
다 광범위하게 본다면 국제관계등，연구대상은 점점 확대되어 간다. 이러한 것 들을 개별적으로 취급
하는 것 만으로는，종래의 사례수집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문화교섭학에 있어서
는 ‘동아시아’ 라고 하는 큰 영역으로의 지향이 항상 의식되지 않으면 안된다. 보다 명확히 하고자 덧
붙이자면，‘개별　서술적’ 연구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그러한 축적이 없으면 연구는 진행
되지 않는다. 아니，개별연구의 축적이라고 하는 형태 이외의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은，개별의 테마가 왜 설정 되었는가．어떤 의미에서 
「동아시아에 있어서 문화교섭」과 관계하는가를，미리 조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의식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그 의식이 문화교섭학 고유의 영역 형성의 첫발이라 생각한다．그 검증
이 거점（據點）의 전 멤버가 참가하는 「문화교섭학 창생부회（創生部会）」의 역할이다．
II　지역에 있어서 문화접촉과 그 영향
　동아시아 속에 있는 특정의 지역을 설정하고，그 지역에 있어서 문화교섭을 타지역과의 비교를 염두
에 두고 연구하는 방향은，거점（據點）에 설치되는 ‘지역연구반’ 이 담당하는 역할이다．지역연구반
은 ‘북동아시아’ ‘연해아시아’ ‘내륙아시아’ ‘아시아역외’ 의 4개의 연구반을 두고 있다．4개 연구반  가
운데 「중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다．‘고정적 문화중심’ 의 설정을 피한다는 것이 본 프로
젝트의 방침이지만，동아시아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국문화에 어떠한 위치를 부여 하는가는，
어떤　의미에서 결정적이다．각지역에 있어서 문화접촉을 연구 하고자 할때，중국문화와 어떠한 관계
를 결부 했는가라는 문제는，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각 연구반은，해당지역이 중국문화와 어
떻게 접촉하고，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 （혹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시점을 공유하면서，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국문화의 위치를 재조명해 나갈 것이다．동시에，각 지역이 문화적 복합체로서
의 동아시아 속에서，어떠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규정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한다．그것을 위하여 
각 지역 연구반은，각각 주된 담당의 공통연구과제를 설정하고，타 연구반의 구성원 에게도 적당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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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요하면서，문화교섭에 있어서 지역성의 검출을 진행해 가는 것으로 한다．예를들어，일본과 한
국 등을 포함한 북동아시아반은，이미 ‘동아시아에 있어서 서원’ 을 공통 테마로　연구를 개시하고 있
다. 여기에서는，중국도 포함된 동아시아에 있어서 전통적 학술 기관으로서의 ‘서원’ 의 비교연구로부
터，해당지역의 문화 계승의 차이와 그 배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 된다．이러한 연구 테마의 복합이 
동아시아에 있어서문화교섭의 다양성과 공시성（共時性）을 부상 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III　타자로 부터 본 문화상（像）과 문화 정체성의 형성
　이 연구 방향은，본 프로그램의 부제로 내세운 ‘주변 관계의 접근에 의한 새로운 동아시아 문화상의
（像） 창출’ 과 밀접히 관련한다．자화상과 타자의 손에 의한 초상의 갭, 그리고 타자의 자기인식이 스
스로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이문화 접촉을 생각 할 때 반드시 표면화 하는 문
제이다．
　종래의 아시아 문화연구는，일본문화・중국문화등 한나라의 문화 특질과 그 형성을 어디까지나 일
국（一国）의 틀 안에서 행해 왔다．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심’ 이나 ‘핵’ 에 관심을 집
중시켜，중심과 비교되는 것，즉 ‘주변관계’ 를 분석대상으로 부터 제외하고，순수화된 문화의 모습을 
추출하는 방법이 취해져 왔던 것이다．그러나，타문화와의 접촉은 항상적（恒常的）으로 이루어지고，
문화접촉은 버려져 왔던 ‘주변관계’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의 문화가 타자의 눈에 띄어，충돌・
변용・융합을 거쳐 수용・정착 한다라고 하는 문화교섭의 다이나미즘은，주변관계를 파헤침으로써 비
로소 파악이 가능해진다．또한 타자의 눈에서 변화 되어진 문화상（像）은，자화상으로서 순수화 되
어진 문화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지만，그것은 종래의 중심 지향의 문화연구에서는 보이지 않
는，어떤 문화의 본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를 부상 시키는 것임에 틀림없다．이러한 풍부한 ‘주변
관계’ 에 쏠리는 시각을 본 프로젝트에서는 「주변관계의 접근」 이라 하고，문화교섭학을 형성 하기 위
한 기초적 방법론이라 생각하고 있다．
　의식적으로 ‘주변관계’ 의 입장에서 대상을 분석하는 것은，어떤 문화를 동아시아 문화속에 상대적 
위치를 부여하는 것임에 틀림 없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동아시아의 전통적 문화 패러다임에 압도
적인 영향력을 가졌다고 인식 되어 왔던 중국도，문화교섭의 허브의 하나라고 하는 위치가 부여되어　
진다．동아시아 문화에 있어서 중국의 위치를 이렇게 전환 하는 것은，아시아 문화연구의 틀을 크게 
변혁 시키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중심’ 과 ‘주변관계’ 는 서로 유동적이고，또한 복수의 ‘중심’ 사
이에 끼어 있는 무관심 지역도 ‘주변관계’ 의 한 유형임을 생각하면，동아시아 문화의 현실은 중국과 
그것에 대항하는 각국 문화의 단순한 조합이 아님이 이해 될 것이다．여기에，다대다（多対多）의 문
화접촉의 연쇄로서 동아시아를 파악하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 체계로서의 문화교섭학의 기본적 시각이 
얻어지리라 생각한다. 본 프로그램은，이른바 ‘다문화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또한 개별 문화
연구의 유기적 연결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동아시아 문화상의 창출을 지향하는 것이다．그리하여，이 
테마는 동아시아 문화의 전체상（像）을 그려낸 위 에서의 ‘기반’ 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우리가 구상하는 동아시아 문화교섭학의 개요와 연구방향을 소개 하였다. 이 구상의 옳고 그
름은，궁극적으로 본 거점（據點） 멤버의 성과에 달려 있음은 말 할 것도 없다．첫 단추를 끼워 놓은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 創刊号
28
단계이지만，그 일단이 바로 처음으로 발신하는 이 연구개요이다．
